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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당 기후위기대응위, ‘기후테크가 미래다!’

- 기후위, 탄소중립 이끄는 중소기업 정책 제안서 전달받아

- 탄소포집(CCUS), DAC, 청정수소 등 핵심 기후기술 지원 촉구

  더불어민주당‘진짜 대한민국’ 선거대책위원회 이재명 후보 직속 기후위기대응위원회(위

원장 위성곤·위진, 이하 ‘기후위’)는 26일(월), 기후테크 선도 중소기업들로부터‘탄소중

립 실현을 위한 기술 기반의 정책 제안서’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.

 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날 전달식에는 탄소포집·활용·저장(CCUS), 공기중 이산화탄소 

포집(DAC), 청정수소, 재생에너지 부품소재 분야에서 활약 중인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해 

▲CCUS도입기업에 대한 세제·재정 지원 확대 ▲중소규모 포집 기술 실증 확대 ▲청정수소 

생산과정 탄소 감축 인정 ▲배출권거래제 개편 ▲기후테크 산업 육성 등이 담긴 정책 제안

서를 기후위 위성곤 위원장과 염태영 수석부위원장에게 전달했다.

  위성곤 위원장은 “기후테크는 단지 미래산업이 아닌, 기후위기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

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자 전략”이라며, “에너지 전환·탄소감축·순환경제 등 다양한 기

술들이 기후테크라는 이름으로 집약되고 있으며, 중소기업이 이 기술혁신의 중심에 있다.”

고 강조했다.

  이어 “세계는 이미 기술 중심의 기후 전략으로 빠르게 이동 중이며, 미국·EU 등은 

CCUS와 청정수소 등 기후기술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.”며, “우리도 과감한 정책

적 결단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”이라고 밝혔다.



  또한 위 위원장은 “오늘 전달된 제안은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규제의 벽, 투자

장벽, 시장 진입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동시에, 국가 기후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전환돼

야 하는지를 제시한 매우 시의적절한 제안”이라며, “기후위는 이 제안들을 바탕으로 기후

테크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.”고 밝혔다.   /끝/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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